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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위헌·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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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8일(토)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일대에 6중의 
경찰 차벽이 4월 16일에 
이어 등장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차벽 
설치했다'는 경찰... 

6
중 

차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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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 전면차단 
차벽은 위헌!

2009년 5월 노전대통령 서거 후서울광장을 둘러싼 차벽을 기억하시나요?

2011년 6월, 헌법재판소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막고 집회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임을 선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헌법재판관 7:2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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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이 합헌이려면?

첫째,  
임박한 위험이 명백·현존해야 하고 

둘째,  
차벽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효과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커야 한다

4월 16일은 헌화를 위한 추모행렬이었고,

4월 18일은 경복궁 누각 앞에 고립된  
유가족을 만나러 가는 상황으로

 위 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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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은  
경찰직무집행법 위반

⇒ 위법!

"경찰버스를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차벽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법령상으로도 경찰버스를 이용해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집회현장을 봉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가 아닌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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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18대 / 차량 470여 대
전경 172개 부대, 1만 3,700여명 배치"

출처 : 416연대가 4월 20일 공개한 경찰의 차벽 준비 문서 (시민제보)

폭력집회 때문에 차벽설치?

차벽은 미리 
치밀하게 준비된 것

아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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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모든 길을 완전 봉쇄

2015. 4. 18. 종로구 인사동 북측입구입니다. 관광객들의 통행마저 막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시민불편 초래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9-8

경찰은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캡사이신을 
난사하고 물대포를 '조준'하여 살수했습니다.
 이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게다가

캡사이신과
물대포로

과잉 대응!



경찰은 똑바로 보세요

1. 통행을 완전 봉쇄하는
차벽 설치는 위헌입니다

2.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남용한 것 역시  

위법 행위입니다

추모마저 위헌·위법으로 가로막는 경찰! 
당신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2015. 4. 20


